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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어 낭독발화에

서 나타나는 리듬의 변화양상을 한국어 모국어화자와의 비교

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인 모국어화자

와 구별되는 리듬의 물리적 속성을 조사하고 목표어의 리듬 습

득과정에서 나타나는 모국어의 영향과 중국인학습자들의 발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언어 습득과정에서 목표어와의 

상이함을 초래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리듬

이다. 언어마다 고유한 리듬이 있고 이 고유성은 제 2언어 학습

에도 반영되어 독특한 외국인 악센트를 만들어 낸다. 목표어 리

듬과의 상이성은 유창성은 물론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Gut, 2003). 언어에서의 리듬은 발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정 음운론적 단위의 시간적 등간격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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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crombie, 1967; Pike, 1945; Grabe & Low, 2002에서 재인용). 
즉 리듬은 음성언어의 시간적 구조와 관련되며 특정한 언어 단위

의 반복적 회귀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Bloch, 1950). Pike(1945), 
Bloch(1950), Abercrombie(1967), Ladefoged(1975)를 거치면서 

언어의 리듬은 강세박자, 음절박자, 모라박자 중 하나로 귀속되

었다. 
강세박자언어에서 등시성은 선행 강세와 후행 강세 간의 거

리, 즉 음보(foot)에 의해 실현된다.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음보는 

음절수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실현된다고 여

겨진다. 그 결과 음보에 포함된 음절수에 따라 음보의 발화속도

가 달라지게 되는데 음절수가 많으면 발화속도가 빨라지고 음

절수가 적으면 느려진다. 영어와 독일어는 대표적인 강세박자 

언어로 분류된다(Abercrombie, 1967). 음절박자언어에서의 등간

격성은 음절에 의해 실현된다. 그 결과 음절박자언어에서 한 문

장의 음절은 거의 동일한 길이로 실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로 인해 발화단위의 길이는 그 속에 포함된 음절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된다. 대표적인 음절박자언어로는 프랑스어, 이
탈리아어, 스페인어가 있다(Abercrombie, 1967). Bloch(1950)와 

Ladefoged(1975)에 의해 제안된 모라박자 언어에서는 음절보다 

작은 음운 단위인 모라가 등간격성을 유지한다(Grabe & Low, 
2002). 모라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게 실현되기에 음절이나 발화

단위의 길이는 모라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본어는 대표

적인 모라박자 언어로 꼽힌다.
초기에 주장된 세 부류의 언어리듬은 이후의 실험적 연구에

서 등시성을 유발하는 음운론적 단위의 실체가 물리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언어에

서의 등시성은 단지 청각적 인상(Lehiste, 1977)으로, 또는 기저

구조의 제약으로는 존재하지만 언어의 음성학적·음운론적·문
법적 특성으로 인해 표면구조에서는 실현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Beckman, 1992; Laver, 1994; Grabe & Low, 
2002에서 재인용). 

리듬범주를 결정하는 등시적 단위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가 특정적인 리듬구조로 실현되며 이는 청지각적 차이를 

유발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Dasher & Bolinger(1982)와 

Dauer(1983, 1987)는 이처럼 실재하는 리듬의 실체가 각 언어의 

음성학적·음운론적·어휘적· 통사적 특성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고 보았다(Grabe & Low, 2002에서 재인용). 특히 음절구조, 모
음약화 현상, 어휘강세의 존재여부가 리듬범주를 결정하는 주

요 변수로 간주되었다. 사실상 세 부류의 리듬범주로 분류된 언

어들은 일련의 음운론적 속성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속성들이 

각 리듬범주로 지각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세

박자로 분류되는 언어들은 음절박자로 분류되는 언어들보다 

복잡한 음절구조를 지니며, 모음약화 현상과 어휘강세가 존재

한다는 유사성을 지닌다. 그 반면 음절박자언어는 제한된 음절

구조를 지니며 어휘강세 및 모음약화 현상이 부재하다는 공통

점이 있다.
각 언어의 음운론적 속성과 리듬범주 간 상관성을 뒷받침하

기 위한 다양한 음향분석법도 등장했다. Ramus et al.(1999)은 문

장 내 모음 비율(%V), 자음과 모음의 표준편차(△V, △C)를 통해, 
Dellwo(2006)는 변동계수(variation coefficient)를 통한 문장 내 자

음구간의 변동범위(VarcoC)를 바탕으로, White & Mattys(2007)는 
문장 내 모음구간의 변동범위(VarcoV)를 바탕으로 언어의 리듬 

범주를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Grabe & Low(2002)는 문장 내 

인접 단위의 변동계수(pairwise variability index, PVI)를 통해 강

세박자와 음절박자로 분류되는 언어 간 리듬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 언어를 하나의 리듬범주에 귀속

시키기보다는 양극에 강세박자와 음절박자가 위치한 연속선상

에서 보다 가까운 리듬범주에 위치시키려고 한다. 즉 언어의 리

듬을 범주적 속성이 아닌 단계적 또는 점진적 속성으로 파악하

고자 하였다(Grabe & Low, 2002). 
본 연구는 제 2언어에서 나타나는 리듬을 조사하는 것이다. 

제 2언어의 리듬은 모국어 또는 목표어와는 다른 양상으로 실

현된다. 제 2언어의 리듬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

지만 그 중에서도 모국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Gut(2003)에 의하면 모국어의 영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음

운론 영역에서도 하위 단계인 음성학적 영역에서 그 전이가 활

발히 일어나는데 언어의 리듬은 명료한 학습 규칙 없이 이루어

지므로 이런 하위 단계에 속한다고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음절유형, 어휘강세와 모음약화 현상 등 

언어의 리듬을 결정하는 음운론적 속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언어가 동일 리듬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어의 리듬범주는 연구자에 따라 음절박자언어(Han, 1964), 
강세박자언어(Ji, 1993), 음절박자나 강세박자로 분류될 수 없는 

언어(Seong, 1995)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의 

실험적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리듬구조는 음절박자와 

강세박자언어의 성질을 모두 보여준다(Jang, 2009; Mok & Lee, 
2008). 그 반면 중국어는 전형적인 음절박자언어로 분류된다

(Grabe & Low, 2002; Mok & Lee, 2008; Song, 2015).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어의 리듬구조는 한국어 리듬구

조에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음운론적 맥락에서 실현되는 중국인학습자들의 

한국어 리듬구조의 특징을 파악한다면 한국어 원어민화자와 

다른 청지각적 차이를 유발하는 물리적 속성에 더 근접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

어 리듬 학습에서의 필요한 규범적 요소를 확인하고 제 2언어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 언어적 리듬구조의 실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한국어와 중국어의 리듬구조 

한국어와 중국어는 운율 유형론적으로 비성조언어와 성조언

어라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다. 리듬범주상으로도 동일 리듬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데 한국어는 대체로 음절박자와 강세박

자언어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중국어는 음

절박자언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리듬구조

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 이는 리듬구조를 결정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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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음운론적 속성에서 비롯된다.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강세박자언어에 비해 음절유형이 매우 단순하다. 한국어

의 음절은 음절두음(onset, 초성), 음절 핵(nucleus, 중성), 음절말

음(coda, 종성)이 동등한 위계를 지니는 평판적 구조이며 음절

두음과 말음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또한 음절말음에는 ‘ᄀ/ᄂ/
ᄃ/ᄅ/ᄆ/ᄇ/ᄋ’의 자음 중 하나가 올 수 있는 7종성의 원칙을 따

른다. 따라서 음절 유형은 크게 V, VC, CV, CVC의 4개 유형으

로 나타난다. 그 반면 중국어 음절은 위계적 구조로 먼저 성모

(onset)와 운모(rhyme)로 나뉘며 운모는 다시 음절 핵(운복, 
nucleus)과 음절말음(운미, coda)으로 나뉘는데 음절핵과 음절말

음이 결합해 운모를 형성하는 우분지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음

절 핵과 음절말음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 분리될 수 없다(Kang, 
2010). 중국어의 음절구조 또한 음절에 포함된 음소의 수에 따

라 V, CV, VC, CVn/g의 4가지로 나뉘며 음절말음에는 /n/과 /ŋ/ 
두 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최대 

음절구조는 CVC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리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강세나 모음약화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는 리듬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율경계

(억양구 경계)의 장음화 현상이 나타나며 중국어의 경우 4성 체

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 길이가 축소되어 실현되는 경성

(neutral tone)이 빈번히 나타난다(Mok & Lee, 2008). 이러한 음

운론적 속성은 리듬구조에도 반영되어 두 언어의 리듬구조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유발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

두 높은 모음비율(%V)로 음절박자언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Grabe & Low, 2002; Jang, 2009; Mok & Lee, 2008). 그러나 모음

과 자음구간의 변동률인 VarocV와 VarocC에서 한국어는 강세

박자와 같은 높은 변동률을 보이지만(Jang, 2009; Mok & Lee, 
2008) 중국어는 낮은 수치를 보여 음절박자언어의 특징을 보인

다(Ding et al., 2019; Mok & Lee, 2008). 그리고 인접음소구간의 

길이변화(PVI)에서도 한국어는 높은 수치로 강세박자언어에 

가깝게 실현되지만(Jang, 2009; Mok & Lee, 2008) 중국어는 낮

은 수치를 보여 음절박자언어로 실현된다(Ding et al., 2019; 
Grabe & Low, 2002; Mok & Lee, 2008).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 한

국어 리듬구조는 음절박자와 강세박자언어의 속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중국어는 음절박자언어의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분석자료

Gut(2003)에 의하면 제 2언어의 리듬 실현에서 학습자들의 

모국어에 상관없이 분석자료의 유형에 따라 리듬이 다르게 실

현된다고 한다. 즉 낭독체, 스토리텔링, 자유 대화체의 리듬이 

다르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형에 가장 가까

운 리듬구조를 살피고자 화자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중립적

인 낭독발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아래에 제시

된 5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락이다.1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요

리를 한다. 우리나라 음식도 잘하고 다른 나라 음식도 잘한다. 
매일 요리를 해서 부모님과 같이 먹는다. 부모님이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 

분석자료는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이 담화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문장길이와 난이도를 

조절하여 구성되었다. 문장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단문과 복

문으로 구성되었고 음절 또한 V, VC, CV, CVC 구조가 적절히 

혼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국인학습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발음이 용이한 CV와 V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발음

에 주의를 뺏겨 자연스러운 리듬 생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VC와 CVC 음절의 경우 종성은 대부분 /n/, / 
ŋ/, /m/등 비음을 위치시켜 모국어인 중국어와 유사한 음절유형

을 이루도록 하였다.

3.2. 피험자 및 녹음

분석자료 낭독에는 5명의 한국어 원어민화자와 10명의 중국

인 한국어학습자들이 참여하였다. 2명의 여성화자와 3명의 남

성화자로 구성된 한국인화자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으로 서

울 및 경기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표준어 화자들이다. 한국인

화자들은 모국어인 한국어의 분절음이나 억양 발음에 특이한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표준어 구사자들이며 평균 

연령은 만 21세이다.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은 5명의 여성화자와 5명의 남성화자

로 20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며 평균연령은 25세이다. 중
국인화자들도 특정 지역 방언을 구사하지 않으며 표준 중국어

인 보통어를 구사하는 표준어 화자들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2.6
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하였고 한국어 발화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한국어능력시험 5–6급에 합격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실

력을 지닌 고급수준의 한국어학습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

급 단계의 한국어학습자들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초·
중급학습자들의 경우 발화속도나 유창성이 낮아 자연스러운 

리듬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서 한국어 리듬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알아봄으로써 초·
중급단계에서 강화되어야 할 운율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기 위

함이다. 
녹음은 Sony사의 디지털 녹음기 ICD-SX713과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조용한 방에서 실시하였다. 녹음은 sampling rate 44,000 

1 본 연구는 2021년 진행된 피치 연구에 사용된 음성자료의 일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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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z, 16 bit 모드로 진행되었다. 녹음 전 피험자들에게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습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국

어 자료 제공 시 문장의 의미나 억양, 발음에 대한 정보는 제공

하지 않았다. 녹음은 개인별로 실시하였고 분석자료를 보통 속

도로 5회를 기본으로 반복 발화하도록 하였다. 발화가 잘못된 

경우 5회를 초과하여 발화하였다. 녹음 중 참여자들이 원하는 

만큼 휴식을 가지도록 했다.
피험자들이 발화한 전체 발화문 중 각 화자별로 가장 자연스

럽게 발화된 3회분의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자료는 총 225문장으로 5명의 한국인화자가 5문장을 3회 

발화한 75문장과 중국인학습자 10명이 5문장을 3회 반복 발화

한 150문장으로 구성된다.

3.3. 분석방법 및 측정방법2

언어의 리듬을 측정하는 방법들은 다양하며 여러 분석방법

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청지각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음절

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물리적인 차이점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우선 Ramus et al.(1999)은 각 문장에서 모음이 차지하는 비율

인 %V값과 모음구간의 표준편차인 ∆V, 자음구간의 표준편차

인 ∆C 값을 통해 서로 다른 범주의 언어 리듬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그 결과 %V는 모라언어인 일본어에서 가장 높게, 강세박

자언어인 영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V는 대체로 강세박

자언어인 영어와 네덜란드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음절박

자언어인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모라언어

인 일본어는 그 중간에 위치하였다. ∆C는 강세박자언어에서 

높게, 모라박자언어에서 가장 낮게, 그리고 음절박자언어인 프

랑스어와 스페인어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amus et al.(1999)은 %V와 ∆C 값의 조합이 리듬범주의 차이를 

잘 드러낸다고 결론지었다. 가령 강세박자언어인 영어는 낮은 

%V와 높은 ∆C를 보이고, 음절박자언어인 프랑스어는 높은 

%V와 낮은 ∆C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후에 진행된 Grabe & Low(2002)의 연구는 Ramus et al. 

(1999)과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V는 대체로 음절언어, 모
라언어, 강세언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V는 모라언어, 강세

언어, 음절언어 순으로, 그리고 ∆C는 강세박자와 모라박자 언

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고 음절언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Grabe & Low(2002)와 Ramus et al.(1999)의 연구는 모라

언어를 제외한다면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즉 두 연구 모두에서 

%V는 음절박자언어에서 높게, 강세박자언어에서 낮게 나타나

며 ∆V와 ∆C는 음절박자언어에서 낮게 강세박자언어에서 높

게 나타난다. 
그러나 Dellwo(2006)는 ∆C가 발화속도에 따라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인다는 결과(Dellwo & Wagner, 2003)에서 착안하여 발

화속도를 제어한 자음변동계수인 VarcoC를 통해 언어의 리듬

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VarcoC는 음절구조가 단순한 음절박자

언어에서 낮게, 음절구조가 복잡한 강세박자언어에서 높게 나

타났다. 이후 White & Mattys(2007)는 발화속도를 제어한 모음 

변동계수인 V arcoV를 통해 언어의 리듬을 기술하였다. VarcoV 
역시 음절박자언어에서 낮고, 강세언어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음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음절박자언어에서 모음 

길이의 변동율이 낮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졌다. 
Grabe & Low(2002)는 PVI가 발화속도나 화자변인을 고려하

지 않은 ∆V와 ∆C보다 언어 리듬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다고 보았다. 문장을 구성하는 자음구간 또는 모음구간의 연속

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PVI는 한 문장에서 인접한 단위(자음, 모
음, 음절 등)들의 길이변화량을 측정하는 값이다. PVI는 발화속

도를 정규화하지 않은 rPVI와 발화속도나 화자 간의 다양성을 

정규화한 nPVI로 나뉘어지며 인접하는 음절길이의 변동지수를 

측정하는 rPVI_S와 nPVI_S, 그리고 인접한 자음구간의 변동지

수 값을 구하는 rPVI_C와 nPVI_C, 인접 모음구간의 변동지수 

값을 구하는 rPVI_V와 nPVI_V 등이 있다(Benton et al., 2007; 
Gut, 2003; Mok & Lee, 2008). PVI 값은 대체로 음절박자언어에

서 낮게 강세박자언어에서 높게 나타난다(Benton et al., 2007; 
Mok & Lee, 2008). 인접단위변동계수(PVI)는 인접한 두 음운론

적 단위의 길이 차이를 반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자에게 지

각되는 리듬의 차이를 강력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Kim, 2016). 이상에서 소개된 분석법들은 음절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리듬 속성을 대체로 잘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론적 유사성과 차이

점을 잘 드러내고 한국어 리듬 실현에 나타나는 중국인학습자

들의 특성과 모국어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V, 
VarcoV, 그리고 발화속도를 정규화한 nPVI_V와 nPVI_S 측정법

을 사용하였다. %V, VarcoV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론

적 유사성인 음절유형의 단순성과 차이점인 경성(neutral tone)
의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어의 경우 경

성의 존재가 모음 길이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며 한 문장에서 

모든 모음의 길이가 동일한 중요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므로 모

국어의 간섭이 나타난다면 한국어 모국어화자와 다른 모음 길

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nPVI_V와 nPVI_S는 문장 내 모음구간이나 자음구간의 전체

적인 변동범위를 정하는 VarcoV나 VarocC와 달리 연속하는 두 

모음 구간이나 음절을 한 쌍으로 리듬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청지각적으로 인지되는 리듬의 물리적 속성

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nPVI_V와 nPVI_S를 

통해서도 두 언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제시된 각각의 측정값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V: (vocalic duration/sentence duration)×100

2 본 연구의 분석방법과 자음, 모음, 음절 길이의 측정방법은 2018년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방법과 일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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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coV: (∆V/mean duration of vocalic intervals)×100
nPVI_V와 nPVI_S: 

모음비율인 %V는 문장 내 모음구간의 합을 구하여 전체 문

장 길이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구한다. VarcoV는 각 문장의 모

음구간의 표준편차를 모음구간의 평균값으로 나눈 후 100을 곱

하여 산출한다. nPVI_V와 nPVI_S는 인접하는 모음구간 또는 

음절 길이를 변화를 측정한다. 위에 제시된 식에서 m은 발화단

위 내 모음구간 또는 음절의 수이며, d는 k번째 위치한 모음구간 

또는 음절의 길이이다. nPVI_V와 nPVI_S 그리고 %V, VarcoV의 
값은 위에 제시된 식을 Excel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상의 리듬 분석 방법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의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음운론적 단위의 길이 측정은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을 통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자음과 모

음의 길이는 음성파형과 광역(wide-band) 스펙트로그램을 바탕

으로 Grabe & Low(2002)의 기준을 따라 측정하였다. 모음구간

은 모음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모든 구간으로, 자음구간은 모

음 끝점과 모음 시작점 사이의 모든 구간으로 정의되며 음절경

계나 단어경계는 무시된다. 음절은 한국어의 연음규칙을 적용

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V와 VacroV는 문장에서 자음구간을 제외한 모

음구간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음절 길이는 음절을 구성하는 모

음의 길이 또는 자음과 모음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휴지구간 뒤

에 오는 장애음은 폐쇄구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자음구간

과 음절 길이 산출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Grabe & Low(2002)
에서처럼 문장 내 운율경계 음절은 측정에 포함되지만 휴지 구

간은 제외된다. 모음 탈락의 경우, 모음 값은 측정되지 않았다. 
음절경계 구분에서 종성 장애음과 초성 장애음이 연쇄하는 경

우(예: ‘음#식#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 경계), 미파된 종

성장애음과 후행 장애음의 폐쇄기간이 연결되므로 음절경계 

확정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음성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의 공백

구간의 시간적 중간 부분을 경계로 확정하였다. 이상의 음소 및 

음절 측정 방법은 한국인과 중국인 화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

었다. 

4. 결과

4.1. %V 와 VarcoV
KS와 CS가 발화한 문장의 모음비율(%V)과 모음구간의 길이 

변동률(VacroV)의 평균값은 아래의 그림 1과 표 1에 제시되었

다. 그림 1은 한국인화자 5명과 중국인학습자 10명이 산출한 각 

문장의 %V와 VarcoV 값의 문장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VarcoV, Y축은 모음 비율을 나타낸다. 표 1은 두 그룹의 %V와 

VarcoV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KS와 CS의 모음 비율과 모음구간의 변동범위
Figure 1. Values of %V and VarcoV for each sentence

화자 %V VarcoV
KS 59.06 (6.35) 48.39 (11.48)
CS 54.86 (6.30) 52.61 (11.26)

표 1. 모음의 비율과 변동범위의 평균
Table 1. Mean values of %V and VacroV

우선 그림 1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KS와 CS의 %V와 VarcoV 
값은 매운 넓은 구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동일 그

룹의 화자들이 음절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특징을 모두 

보여줌을 관찰할 수 있다. 다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룹 간 화자 겹침 현상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Benton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과 표를 통해 일반

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의 모음비율(%V)의 분포를 

살펴보면 KS가 발화한 문장 중 다수가 55%–70% 사이에, CS의 

경우 50%–65% 사이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의 평균

값을 살펴보면 KS의 평균 %V는 59.06%, CS는 54.86%로 KS의 

문장 내 모음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선

행연구에서 측정된 모국어의 %V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어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V는 약 54(Jang, 2009)와 55(Mok 
& Lee, 2008)의 값을 보였고, 중국어는 54(Mok & Lee, 2008)와 

56(Grabe & Low, 2002)의 수치를 보였다. 대체로 45% 이하로 나

타나는(Grabe & Low, 2002; Mok & Lee, 2008; White & Mattys, 
2007) 강세박자언어인 영어나 독일어보다 높은 비율이다. 따라

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그룹의 %V는 음절박자

언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KS와 CS의 %V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다. 정규성 검정(p=.865) 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3)=4.707, 
p<.000으로 두 그룹의 모음비율은 유의미하게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CS의 한국어 발화문에서 운율 경계음절의 장음화가 충

분히 일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장음

화가 일어나는 운율경계 중 문장 끝 모음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KS는 전체 문장에서 문미 모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86%, 
CS는 평균 4.31%로 문미에서의 장음화가 KS보다 CS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음화의 차이가 모음비율에 반영되었을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과 표 1을 통해 KS와 CS가 산출한 문장의 모음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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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변동률인 VarcoV 값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의 분포도를 

보면 KS의 경우 각 문장의 VarcoV 값은 30–50 사이에, CS는 그

보다 높은 40–60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표 1의 평균값을 살펴

보면 KS의 평균 VarcoV 값은 48이며, CS는 52로 모음구간의 변

동률은 CS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정규성 검정(p=.577) 
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3)=–2.631, p=.009로 두 그룹의 

VarcoV 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위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상이하다. 분석자료와 화

자 변인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전반

적 경향을 보면 선행연구에서 한국어는 비교적 높은 60(Mok & 
Lee, 2008)과 64(Jang, 2009)의 VacroV 값을 보여 강세박자언어

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고, 중국어는 31.8(Ding et al., 2019)과 

50(Mok & Lee, 2008)의 값을 보여 연구자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음절박자언어에 치우친 특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VarcoV는 모음약화현상이 나타나는 강세박자언어에서 높게, 
음절박자언어에서 낮게 나타난다. White & Mattys(2007)의 연구

에서 음절박자언어인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VarcoV는 각각 

41과 50으로, 강세박자언어인 영어는 64로 나타났다. Mok & 
Lee(2008)의 연구에서는 정상속도로 발화된 영어의 VacroV가 

약 54로 측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KS와 CS의 

VarcoV는 음절박자언어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KS의 VarcoV가 선행연구와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분석자료에서 나타나는 운율경계의 빈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운율경계(억양구경계)의 출현은 장

음화를 유발하고 이는 문장 내 모음구간의 전체 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운율경계 음

절을 분석 자료에 포함시켰는데 분석 자료에서의 운율경계의 

빈도는 연구자 간 결과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V와 VarcoV의 값을 통해 살펴보면 KS와 CS는 음절

박자언어와 유사한 리듬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KS의 경우, 모
음비율은 높으나 문장 내 모음구간의 변동폭은 작으며 CS는 모

음 비율은 K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문장 내에서 모음 구

간의 변동 폭은 KS보다 높게 나타난다. KS의 상대적으로 낮은 

VarcoV는 운율경계 음절의 장음화를 제외한다면 문중에서의 

모음 구간의 변동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반

면 CS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VarcoV는 잠재적인 모국

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

어 문장에서는 경성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경성으로 실현되는 

음절은 길이가 매우 축소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이는 일종의 모

음약화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모음이 동

일한 음운론적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장 내 경성의 모음 길이 축소는 운율 경계에서만 장음

화가 일어나 모음 길이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한국어의 장음화

현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장음화가 문장 내 모

음구간의 전체 비율을 증가시킨다면 중국어에서 경성의 출현

은 문장 내에서 모음구간의 변동률을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나

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VacroV 수치가 중국어를 대

상으로 한 Mok & Lee(2008)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4.2. nPVI_V와 nPVI_S
상기한 바와 같이 인접단위변동계수인 PVI는 리듬의 청지각

적 차이를 유발하는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강한 방법이다. 이
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의 변화를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인접하는 단위 간 시간 변화량을 살펴보고자 인접 모음구

간의 변동률인 nPVI_V와 인접 음절 간 변동률인 nPVI_S를 조

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nPVI_V와 nPVI_S는 발화단위 

내에서 연속하는 모음구간의 길이변화를 나타내는 값으로 실

제 말소리 지각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KS와 CS의 

발화문에서 관찰된 nPVI_V와 nPVI_S는 그림 2와 표 2에 제시

되었다. 그림 2는 각 문장의 nPVI_V와 nPVI_S 값의 문장별 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X축은 nPVI_V, Y축은 nPVI_S 값을 나타낸

다. 표 2는 두 그룹의 nPVI_V와 nPVI_S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KS와 CS의 인접 모음구간과 인접 음절 간 길이 변동범위
Figure 2. Values of nPVI_V & nPVI_S for each sentence

화자 nPVI_V nPVI_S
KS   47.19 (10.20) 31.27(7.47)
CS 56.24 (9.83) 29.24(7.77)

표 2. 인접 모음구간과 인접 음절 간 길이 변동률의 평균
Table 2. Mean value of nPVI_V & nPVI_S 

그림 2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nPVI_V 값에서 두 그룹 간 비교

적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KS는 비교적 낮은 구역에, 
CS는 높은 구역에 nPVI_V 값이 분포되어 있다. 표 2의 평균값

도 KS는 47.19, CS는 56.24로 CS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 정규성 검정(p=.824) 후 t-검정을 실시한 결과 t(223)=–6.418, 
p<.000으로 두 그룹의 nPVI_V 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내에서 인접하는 두 모음의 변화량이 클수록 강

세박자 언어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며 낮을수록 음절박자 언

어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의 수치로 본다면 KS
의 발화문은 음절박자언어에, CS의 발화문은 강세박자언어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 또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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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한국어의 nPVI_V는 61(Jang, 2009), 59(Mok & Lee, 
2008)로, 중국어는 34.6(Ding et al., 2019), 52(Mok & Lee, 2008)
로 측정되었다. Mok & Lee(2008)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강세박

자 언어인 영어의 nPVI_V 값은 약 57로, 음절박자언어인 이탈

리아어는 약 44로 나타났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선행연구

결과로는 한국어는 강세박자언어로, 중국어는 음절박자언어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앞 절의 VarcoV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KS는 운율경계 음절의 장음화를 

제외한 문중의 모음구간에서 변동율은 높지 않은데 낮은 

nPVI_V 값 역시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KS의 발화

문은 인접모음구간의 변화량이 크지 않은 음절박자언어의 특

성을 보인다. 그 반면 VarcoV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CS의 경우 nPVI_V 값 또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인다. 이는 한 

문장에서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경성이 잦게 출현하는 모

국어의 발화습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문장 내 모음이 

비교적 동일한 위상으로 발음되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는 일

종의 모음약화현상의 존재로 인해 정상 길이와 축소된 모음 길

이가 빈번히 교차되는 구조일 수 있다. 이러한 모국어의 발화습

관이 한국어 발화에도 영향을 미쳐 인접모음구간의 변화량이 

큰 강세박자언어의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그림 2와 표 2의 nPVI_S의 분포와 평균을 살펴

보면 KS와 CS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그림 2의 분포도

의 경우, 두 그룹 모두 20–40에 nPVI_S값이 밀집되어 있다. 표 2
의 평균값 또한 KS는 31.27, CS는 29.2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두 그룹 간 nPVI_S값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정

규성 검정(p=.407) 후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23)=1.869, 
p=.063으로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Mok & Lee, 2008)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정상발화의 

nPVI_S는 각각 39와 45로 영어의 69나 독일어의 57보다 낮게 나

타나 음절박자언어의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수치가 선행연

구보다는 낮으나 동일한 음절박자언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절구조의 유사성

이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킨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CS의 경우, %V와 VarcoV, nPVI_V에서는 KS와 유의

미한 차이가 보였으나 nPVI_S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모음구간의 비율과 변동

이 음절길이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

인학습자들의 한국어 발화문에서 모음의 길이 조정이 문장이 

아닌 음절 내에서 이루어지며 모국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

는 일종의 모음약화로 인한 음절의 길이 축소가 음절 내 다른 

음소에 의해 보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언어마다 고유한 리듬이 있고 이 고유성은 제 2언어 학습에

도 반영되어 독특한 외국인 악센트를 만들어 낸다. 리듬은 음성

언어의 시간적 구조와 관련되며 특정한 언어적 단위의 반복적 

회귀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학습자들의 한국

어 발화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리듬이 한국인화자의 리듬 구

조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위에서 어

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모국어의 간섭 내

지 그 영향에서 찾을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리듬범주를 결정하는 음운론적 속성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도 나타난다. 이러한 연

유로 한국어와 중국어는 동일한 리듬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한
국어가 음절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특성을 모두 보인다면 

중국어는 음절박자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한국어와 중국어

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음운론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중국인학

습자들의 한국어 발화문에서 어떤 리듬구조로 나타나는지 살

펴보기 위해 %V, VarcoV, nPVI_V, nPVI_S의 측정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V와 VarcoV의 값에서 한국인화자와 중국인학습

자는 음절박자언어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즉 높은 %V와 낮

은 VarcoV 값을 보였다. 중국인학습자들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

되었으나 한국화자와는 유의미한 차이로 낮은 %V와 높은 

VarcoV를 보였다. 이 두 결과를 본다면 양극에 강세박자언어와 

음절박자언어가 위치한 리듬구조의 연속선상에서 중국인학습

자들의 발화문은 보다 강세박자언어에 가깝게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속하는 모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nPVI_V 값에

서는 두 그룹은 보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nPVI_V는 화자

들이 청지각적으로 인지하는 리듬 속성과 관련된 수치로 두 그

룹의 리듬의 차이를 잘 드러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비교

적 낮은 nPVI_V로 음절박자언어의 특성을 보인 한국인화자와 

달리 중국인학습자들에서 관찰된 높은 nPVI_V 값은 중국인학

습자들이 한국어를 강세박자언어에 가깝게 산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반면 nPVI_S 값에서 두 그룹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음절구조의 유사성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중국인학습자들의 한국어 발화문

에서 모국어의 경성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음 

길이 축소가 음절 내 다른 음소에 의해 보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음절 차원에서 음소의 길이가 조정됨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두 그룹에서 나타난 리듬구조의 차이는 

무엇보다 모음 길이 변동의 차이로 귀속될 수 있고 그 원인은 

중국어인 모국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모음이 동일한 위계를 가

지는 것이 아니며 보다 낮은 위계로 해석되는 모음의 길이는 짧

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모국어의 발화습관이 한국어 

리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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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다소 다르게 한국어가 음절박자

언어에 가까운 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와

의 비교분석은 분석자료, 분석문장의 운율구조, 화자변인 등 다

양한 요인들이 완벽하게 제어된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와 화자 그리고 제한된 측정방법을 사용하

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
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부족한 방법론적 측면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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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 2언어 학습자의 한국어 리듬 실현양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윤 영 숙

경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어 낭독발화에서 나타나는 리듬의 변화양상을 한국어 모국어화자와

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국어화자와 구별되는 리듬의 물리적 속성을 고찰하여 목표어의 

리듬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인학습자들의 발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리듬 유형론

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는 음절박자언어와 강세박자언어의 모습을 모두 보이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중국어는 음절박자언어로 분류된다. 두 언어는 음절구조, 어휘강세나 모음약화 현상의 부재 등 음운

론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지만 세부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어 리듬 실현에서 모국어

인 중국어의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한국어 

원어민화자 5명과 한국어 숙달도 고급 수준의 중국인한국어학습자 10명이 발화문을 녹음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한 단락의 담화이다. 중국인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어 리듬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V, VarcoV, nPVI_V, nPVI_S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V와 VarcoV의 값에서 두 그룹은 모두 음절박자언어의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인학습자들은 한국화자와는 유의미한 차이로 낮은 %V와 높은 VarcoV를 보여 보다 강

세박자언어에 가까운 리듬구조를 보였다. nPVI_S값에서는 유사한 면이 관찰되었으나 nPVI_V에서 두 그룹 간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그룹에서 나타난 리듬구조의 차이는 무엇보다 모음 길이의 변동의 차이로 귀속될 수 있

고 그 원인은 중국어에 존재하는 모음 위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모국어의 발화습관이 

한국어 리듬구조에 영향을 미쳐 보다 강세박자언에 가까운 속성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다른 

청지각적 리듬 차이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음절박자 언어, 강세박자 언어, 한국어 리듬구조, 음절구조, 모국어 간섭


